
음악 더하기 성악의 연주 형태

별 헤는 밤   시를 읽고 내용을 음미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.

윤동주 시│조범진 작곡

1	 시 『별 헤는 밤』 앞부분을 읽고, 내용을 음미하며 노래 불러 보자.

2	 윤동주의 시를 바탕으로 창작된 가곡을 찾아 감상해 보자.

3	 일제 강점기에 항일 감정을 암시적으로 담은 작품(문학, 음악 등)을 찾아 발표해 보자.

독창 	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으로, 주로 피아노나 관현악 반주가 따른다.

중창 	 두 사람 이상이 각각 다른 성부를 맡아서 노래하는 것으로, 성부 수에 따라 2중창, 3중창, 4중창 등으로 

	 나뉜다.

합창 	 각각의 다른 성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, 성악의 가장 큰 형태이다.

	 여성 합창, 남성 합창, 혼성 합창으로 나뉜다.

제창 	 여러 사람이 같은 가락을 노래하는 것으로, 화음감은 없으나 표현력이 강하다.

돌림 노래 	 같은 노래를 일정한 마디 간격을 두고, 일부가 먼저 부른 뒤 나머지가 뒤따라 부르는 형태이다.

이 노래는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발표되었으며, 시 『별 헤는 밤』의 일부분을 노랫말로 하여 창작한 가곡이다.

 윤동주(1917~1945)

시인이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이다. 저항시와 고뇌를 담은 시를 발표하였으며, 민족의식

을 고취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민족 시인이다.

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/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,

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/ 나는 괴로워했다.

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/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

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/ 걸어가야겠다.

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.

윤동주 시│정진채 작곡 서시

<여성(남성) 3부> <혼성 3부> <혼성 4부>

메조소프라노 

(바리톤)

 이상화, 시 『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』  채민식, 소설 『태평천하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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